
송민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감정적 대응 말아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한국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토론

회를 열고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우리도 감정적 주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

에서 설득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역사적 자료와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인적·물적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

라며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제도 

정비와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가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독도문제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어 한일관계에 불투명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계적이 여론을 선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  

 

이어 그는 "국내정치, 일본, 세계를 향한 혼합된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한·일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교육 및 문화교류를 통

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왜색문화' 공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

고 일본문화를 다문화의 하나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사회에서는 폐쇄적 민

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는 반일 민족주의가 대두되지 않도록 여론조성과 사회교육

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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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

수,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등이 참석

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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